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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23.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39%)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9%p 상승]

￮ ’23.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2조원)은 전월(2.0조원) 대비 0.2조원 증가

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4조원)는 전월(1.1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21.8월) (’22.8월) (’23.3월) (’23.4월) (’23.5월) (’23.6월) (’23.7월) (’23.8월)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 1.0 1.1 1.7 1.8 2.1 2.0 2.0 2.2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 0.7 0.6 2.4 0.9 1.3 3.1 1.1 1.4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 0.3 0.5 △0.7 0.9 0.8 △1.1 0.9 0.8

￮ ‘23.8월중 신규연체율(’23.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7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09%)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05%) 대비 0.05%p 상승]

* 신규연체율(%) : (’22.8) 0.05→ (’23.4) 0.08→ (’23.5) 0.10→ (’23.6) 0.09→ (’23.7) 0.09→ (’23.8) 0.10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은행이분기말에연체채권관리를강화함에따라, 연체율은통상적으로분기중상승했다가분기말에하락하는 경향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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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3.8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47%)은 전월말(0.41%)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27%) 대비 0.20%p 상승]

￮ 대기업대출 연체율(0.13%)은 전월말(0.12%)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말(0.13%)과 유사한 수준]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55%)은 전월말(0.49%)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30%) 대비 0.25%p 상승]

­ 중소법인 연체율(0.59%)은 전월말(0.51%) 대비 0.08%p 상승
[전년 동월말(0.38%) 대비 0.21%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0%)은 전월말(0.45%)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20%) 대비 0.30%p 상승]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38%)은 전월말(0.36%)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말(0.21%) 대비 0.17%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4%)은 전월말(0.23%)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말(0.12%) 대비 0.12%p 상승]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6%)은
전월말(0.71%)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42%) 대비 0.34%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3.8월~‘23.8월)

′20.8말 ′21.8말 ′22.8말
(A)

′23.7말
(B)

′23.8말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47 0.36 0.27 0.41 0.47 0.20 0.06

대기업 0.29 0.30 0.13 0.12 0.13 0.00 0.01

중소기업 0.51 0.37 0.30 0.49 0.55 0.25 0.06

중소법인 0.67 0.50 0.38 0.51 0.59 0.21 0.08

개인사업자 0.32 0.22 0.20 0.45 0.50 0.30 0.05

가계대출 0.27 0.19 0.21 0.36 0.38 0.17 0.02

주택담보대출 0.18 0.11 0.12 0.23 0.24 0.12 0.01

가계신용대출등 0.48 0.36 0.42 0.71 0.76 0.34 0.05

원화대출계 0.38 0.28 0.24 0.39 0.43 0.19 0.04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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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현재까지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과거 장기평균 등 대비 낮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고금리 상황 지속 및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향후

추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추진

◦ 거시경제 상황 및 연체율 상승 추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http://www.fss.or.kr

